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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현욱

● 공군 전투기 조종사

● 군 생활을 하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일과 가정의 

      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.

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. 

그동안 저의 마음은 음 소거 상태였다는 것을요. 마

음은 그동안 수없이 제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그 소리

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마음의 볼륨을 키우

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. 내 삶에 일어나는 반복

되는 패턴에 숨어있는 불편한 기억을 피하지 않고 마주

해야 했죠.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진짜 마음의 소리를 

들을 수 있었습니다. 마음이 제게 듣고 싶었던 말은“힘

들어도 이겨내야 해.”,“좀 더 노력해야 해.”와 같은 극

복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.“많이 힘들었구나.”,“괜찮

아, 수고했어.”와 같은 공감의 말이었죠. 마음의 소리

에 공감하자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차

올랐습니다.

최현욱의 <85년생 요즘 아빠> 중에서

자기 돌봄


